
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


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지 

향상을 위한 교육, 참여자 

사례관리, 자활을 위한 

정보제공·상담·직업교육 및 

취업알선, 기타 자활을 위한 

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고 

있으며, 전국에 250개소가 

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(2023년 12월 기준)

※  군위지역자활센터는 ’23년 7월 1일 자로, 

경북 광역에서 대구 광역으로  

관할이 변경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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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통계는 자활근로 사업단, 종사자, 참여자 등 연도별로 추출가능한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



표준화사업, 공공·민간 연계사업 등 전국 단위  

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 

2023년 기준 3,246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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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통계는 자활근로 사업단, 종사자, 참여자 등 연도별로 추출가능한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



코로나 19 및 경제악화로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

이루어지면서,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의지·역량 있는 

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
※ 본 통계는 자활근로 사업단, 종사자, 참여자 등 연도별로 추출가능한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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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지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

지역자활센터별 참여자 규모에 따른 종사자 수 연동을 

강화하였습니다.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

지원인력도 함께 증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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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단 참여(자활급여 수령, 자활장려금·자활소득공제) 

또는 취업 지원, 자활기업 창업 지원,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사례관리 등을  

제공하여 경제적·사회적 종합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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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종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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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는 자활사업 종결자 7,893명 중 취업 1,599명

(20.3%), 창업 140명(1.8%)을 달성하였습니다.

※ 본 통계는 자활근로 사업단, 종사자, 참여자 등 연도별로 추출가능한 자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



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참여자의 자활 능력이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매출액이  

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합니다.

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의 1인 평균 연매출액은 2022년 8,276,269원에서  

2023년 9,503,702원으로 약 14.8% 증가하였습니다.

시장진입형 사업단의 매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. 특히 연매출 2억원 이상  

사업단이 2022년 86개에서 2023년 122개로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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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 발생하고, 사회적으로  

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시켜 향후 시장진입을 지원합니다.

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의 1인 평균 연매출액은 2022년 2,334,527원에서  

2023년 2,672,588원으로 약 14.5% 증가하였습니다.

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매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.  

특히 연매출 1억 이상 사업단이 2022년 103개에서 2023년 123개로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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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만 18세~39세의 청년들이, ‘맞춤형 자립지원'을  

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입니다.

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참여자의 1인 평균 연매출액은 2022년 3,213,652원에서 

2023년 4,040,649원으로 약 25.7% 증가하였습니다.

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은 타 사업유형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은 편이나, 그 규모가 확대

되고 있습니다. 1천만원 이상 사업단은 2022년 58개에서 2023년 70개로 증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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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

더 노력하겠습니다.

지속적으로 통계 제공 내용을 강화하여

자활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,

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

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

본 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(www.kdissw.or.kr/)  

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